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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 묻는다. 

저 

“왜 그러시지요'(" 



에정 

자에게는 낯선 말이다. 

나의 첫번째 찰못은 'kaJu'라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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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라고 생각했다. 무 

태도일까? 전혀 어 
.야 

사전에서 cachou [kaJu) (아선약 

집에 와서이며. 그 튀 우연한 기 

이어에서 

'kaS‘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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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헛걸음은 방황의 시 

것인데.해당 

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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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모르는 채로 지 

알수 

사람이 대답한다. 

것이다. 그러나 그 때 

생각되지 않았다. 

으
 

E 
Z 

숫
 

그
 

EnC에서도 

뜻인지 알 

더 말해 줄 필요도 

이탈리아 디자이 

수선화 요정에 관한 

하는 것이 

우려를 여기까지 

람에게 다시 

니 얄면서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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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수있다. 

Misope에 대하여 한 가게에서 들은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‘ 

“숲 속의 공간 .. ‘ 

훌깃 나를 보고 아주 짤막하게 대답한 말이다. 정원이 한 순간 나를 “훌깃” 

한 컷은 더 이상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말라는 암시였다. 나는 어느 나라 말인 

지 묻고 싶어 입 속으로 무엇이라고 중얼거렸으나. 그에게는 들려지 않았을 것 

이다. 

“어느 나라 말…".7" 

Misope에 대하여 ‘숲 속의 공간’이란 대답을 들은 것만도 큰 수확이 아닐 수 

없었다 그것은 완전 무지의 상태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에 비견될 만하였다‘ 

그러나 어떻게 해서 Misope가 ‘숲 속의 공간’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가? 또 

다른 고민이 생겼다. 아무리 궁리를 해 보아도 그 관계가 플라지 않았다. 이 

무렵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고민거리 상호들에 대하여 야것저것 많은 것을 묻 

곤 하였는데. Misope도 그 중의 하나가 되었다. 이번에는 단순히 Misope가 무 

슨 뜻인지 아느냐를 묻는 형식이 아니었다. Misope의 뜻이 ‘숲 속의 공간·이라 

고 하는데 , 어떻게 해서 그러한 못이 나오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느냐를 묻는 방 

식이 되었는데‘ 이전의 상태보다는 그래도 나아진 것이었다. 그러나 Misope와 

‘숲 속의 공간.과는 좀처럼 ‘아， 그렇구나 ! .하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‘ 
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상태는 계속되였다. 마음에 쑥 드는 해석을 제시하 

는 사랍도 없었고， 더 나은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다. 더 좋은 답을 얻 

는 것을 거의 포기할 단계에 이를 즈음에 . 우연히 또 다른 Misope 점 이 눈에 

띄었다. 넓은 흘에는 젊은 여주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. 

“도대체 Mîsope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7" 

질문은 거의 신경질적이 되었다. 말투에는 자연 이런 뜻도 알 수 없는 이름 

을 쓰는 것이 못마땅하얀 느낌이 스며 있였다. 그러면서도 탐탁한 답을 

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. 그냥 한 번 불어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았 

다. 내가 느끼기에도 대답하고 싶으면 대답을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 

는투였다. 

“그건 ‘아릉다운 숲에.라는 말을 변형한 거예요 

나는 문간에 엉거주춤한 상태로 서서 한 확 문을 안으로 들여민 상태였고. 

주인은 훌 중앙에 앉아서 벽을 향하여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똑똑하게 

들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. 나는 그 말을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 



다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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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상 

‘마니커. 회사에 전 

것이 확인되었다‘ 우리가 깨 
져 

<

‘투다리’의 

그 집에 더 

다. 술값을 들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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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그렇다고 

는 것 이 다 Korea Nylon사가 

않게 된다 당시 

서 멸어지게 

회사의 관져l자조차 

것이 

않았다. 단순히 

된 것도 있다. 

그 

분영히 하 

것이다. 그러 

야마 아직 

’나이롱’과 같이 

뜻인지 아니? 더l 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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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본 일이 있어 7" 

“통양 토기 (東洋土용~)라고 하더라 

아주 뜻밖에 고민거리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. 조금만 쭈뺏쭈뺏하고 나 혼자 

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용용거리고 있었다가는 아마도 미해결의 것으로 남겨 두 

고 말았을 것이었다. 

4 

미진한 것도 많고， 잘못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간판 상호 조 

사 연구를 아쉬운 대로 마무리하고 냐니 (내가 맡은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

않는다) • 나는 무슨 큰 열병을 앓고 난 느낌이었다. 비록 짧은 통안이였으나 

조사를 하면서 우리 문화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었 

고. 그 동안의 국어 공부라는 것이 혹시 현실과 너무 통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 

니었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

무엇보다도 우리의 간판 상호가 업청나게 어려워졌다는 샤실을 안정하지 않 

을 수 없다. 유행의 첨단을 가는 지역의 간판 상호를 보고 있으면. 온갖 외래 

어， 온갖 외국어의 전시장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‘ 좋은 의미로 보면， 우리가 

그만큼 세계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. 나쁜 의미모 보면. 우리 시장의 외국 

상품에 의한 시장화가 그만큼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. 우리 

고유의 상품과 브랜드는 드물고. 외국 상품과 브랜드가 우리 시장을 뒤덮고 있 

다‘ 
우리 것에 대한 애정의 결핍 속에 간판 상호는 외국어의 모습을 띠어 가는 

경향을 확연히 드러내기도 한다. ‘커즐리‘가 ‘커피를 즐기는 마을‘을 줄여 만든 

것이라고 하나. 축어법이 전통적인 조어법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것이고. 결 

과적으로 도달한 것은 영어 단어와 유사한 모습이다. 가죽을 다루는 ‘갖바치. 

플 변형한 ‘카파치‘에 경탄하기도 한다. 그러나 이 또한 이탈리아어 단어를 닮 

았다. 상품의 우수성. 유행의 첨단성. 형식의 세련성 퉁을 외래어나 외국어에 

의하여 보증 받으려는 심리적인 통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. 

간판 상호의 고유 명칭은 분병히 특이해야 하고. 다른 것에서는 찾아볼 수 

없는 고유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. 특이성과 고유성의 추구가 한편으로는 성 

서와 같은 데서 유서 깊은 이름을 찾게도 되고. 다른 한편으로는 절단과 합성 

의 수법을 과감하게 적용하여 전혀 새로운 명청을 탄생시키기도 한다. 그렇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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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일이 필요할 




